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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

◇지역매력과영화결합…힐링콘텐츠로부상

인구 2만5000여명의소도시.그리고반딧불이가서식하는청정자

연으로둘러싸인전북무주군. 이곳에서열리는 무주산골영화제는

천혜의자연환경을스크린삼아열리는소풍같은영화제다. 별이쏟아

질듯한밤하늘을스크린삼아영화를볼수도있고,라이브연주가함

께어우러지기도한다.

대인원을수용하는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는대중적인영화상영

과이에어울리는밴드공연이함께한다. 캠핑하며영화,공연을즐길

수있는 덕유산국립공원대집회장에서는영상미가아름다운작품및

35㎜필름영화를상영한다. 소집회장에서는가족단위를위한교육,

인형극등이진행된다. 무주예체문화관 ,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 ,

무주전통문화의집에서는실내상영이이어진다.

◇올영화제,편안하고따뜻한작품 풍성

올해여섯번째 무주산골영화제는 21일개막해 25일까지무주등

나무운동장,덕유산국립공원등지에서이어진다.

상영작수는27개국77편. 좋은영화다시보기를주제로다양한장

르시기별작품을선정했다.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은 죄많은소녀

(감독김의석), 살아남은아이 (감독신동석) 등 9편. 이외에실험적

인영화뿐만아니라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영화들도포진해있다.

뛰어난 상상력을 자랑하는 목소리의 형태 (감독 야마다 나오코),

12년에걸쳐완성된판타지작품 나의붉은고래 (감독양선장춘),

황순원동명소설을원작으로한 소나기 등애니메이션과 아이캔스

피크 (감독김현석), 라이프오브파이 (감독이안)등대중적으로널

리사랑받은작품도상영한다. 또올해는특정감독작품을조명하는

무주셀렉트:동시대시네아스트섹션을신설했다.

◇관광책방콘서트…흥미더할이벤트

무주산골영화제의상징또는가장화려한놀거리는 개막식 아닐

까.개막식은21일오후 7시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열렸다.

개막작은신상옥감독의 1972년영화 효녀심청과일렉트로펑크

밴드 앗싸(AASSA) 의공연을결합한 퓨전음악극-AASSA,필름

심청이다. 개막작 상영 전 그린카펫과 조정치하림박재정의 축하

공연이열린다.

산골영화제구경은지역 무주도함께즐기는것.매년지역의마을

을순회하며상영하는 마을로가는영화관을운영하는데,올해는무

주에새로생긴 향로산자연휴양림으로간다.

영화제기간무주예체문화관앞에모이면해설사와함께 2~3시간

코스의지역명소관광을할수있다.지역마을을소개하는책자도발

간한다.

이밖에콘서트, 책방, 공방, 이벤트존이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펼

쳐진다. 산골콘서트에는정인,제아, 에디킴, 데이브레이크등이무

대에오른다. 2인조밴드이상한계절등전북지역에서왕성하게활동

하는실력있는음악인들도만날수있다.

산골책방에서는김소영오상진아나운서가운영하는 당인리책

발전소가추천한도서들을소개한다.영화제기간시외및무주군내

셔틀버스를운영하고,카셰어링서비스도연계한다.

/전북일보=김보현기자

영화보러가서정말영화

만본다면조금은무료할수

있다. 단순한영화관람이

상의다양한체험과또다른

볼거리가있다면어떨까.

6월 21일부터 25일까지전북무주군등나

무운동장일대에서열리는 제6회무주산골

영화제는그자체가체험형극장이다.무엇도

대체할수없는자연의생명력이있기때문이

다.초록빛으로가득한 6월. 천연의빛깔이어

우러지는무주의숲으로, 영화소풍을떠나

보는것은어떨까.

무주산골영화제(21~25일)

전북

관객과의대화 천체관측

하늘과바람과별…그리고영화


